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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집회) 

절대적띤 향렬ιl란? 

r옐왕1/장 2():1--4J 

다픔 세대파 출gl톨， 출혼멘 종f웰t1l 1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잡자가에 못 박히진 것 와에는 

아무 것도 알지 01나따71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2007년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도구는 충현의 성도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를 지며 그분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천국일문 양성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교회는 매년 400여 명의 재학생들(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 

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19일)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 및 논술심사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천국일꾼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입니다. (롬 15:16) 

따라서 1차 서류 심사에서도 단순히 성적과 외적인 면을 보지 않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실L아 있는가? 를 보았습 

니다. (마 16:24)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면접과 논술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갈 6:14) 

교회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신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곧 다음 세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주역 

들이기 때문입니다. (막 16:15) 교회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5억 원가량의 장한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것은오직 주님의 은총이며， 모든성도들의 정 

성어린 감사의 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롬 13:6) 현재 교회학교와 부서에서 봉사하는 많은 장학생들을 대합 

니다. 이들은 자신이 깨달은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장학생 

들은 충현의 다음 세대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복음으로 이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할 다음 세대를 소망하며 장학생을 위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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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한 완전한 항복(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한다. (마 16:24) 이것이 기독교의 참 진 

리이다. ‘하나님께 절대 항복”이란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며 생명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으며 또 실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자들은 

되돌아서서 영원한죽음의 길을그대로 걸어갈수밖에 없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미음의 문이 열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길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항복을 기대하신다 (호 14:1 ,2) 
하나님의 속성 안에는 우리의 항복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항복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존재와 능력과 선함과 사랑의 

원천이 되신다. (시 95:4~7) 이처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자들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절대 순종을 요구하 

신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과 새 띠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을 완 

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매시간마다 그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가 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기를 원하시며 강하게 

일하기를 원하신다. (고전 6:19.20) 이 절대적인 항복이 없이는 우리 안에서 그의 선 

하신 일을행하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우리의 절대적인 항복을요구하실 뿐만 

아니라또한우리의 항복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은우리의 가슴갚은속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능력으로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절대적인 항복을 꿀어내어 하나님께 가져오게 하신다. 우리의 감정이 

나 양심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그 

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으로 의심하며 또 주저하면서 스스로 “과연 이것이 절대적 

인 것일까’ 말하게 된다. 이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막 9:23,24) 

사단을 이겨 승리하는 것은 곧 믿음이다. (요일 5:4,5)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께로 나아오면 된다.μl- 1:18) 켓세마네 통산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원 

한 성령”으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히 9:14)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 

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를 행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 

께 절대적으로 항복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항복을 받아 주셨음 

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유지하여 가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계속하여 유지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 

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은 벌레 같은 나와 영원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 

님이 함께 묶어져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셨고 매순간마다 우 

리의 항복을 유지해 가실 수 있는 분이다， (갈 2:20)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삶을 

유지해 나가실 것을 믿자. 절대적으로 항복한 삶에는 두 면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다른 한 면은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물 

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 

하는 것 이상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C고전 2:9) 이러한 일은 오직 우리의 

절대적인 항복이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매임이 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에만이루어진다. 

항복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적인 항복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준다. “주여! 

내가여기 주님을위하여 있나이다1" 주님 앞에 우리의 굳은심령이 가루와같이 되 

- 기를 간구하자.c롬 7:18)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어떠한 것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성령의 능 

력을 의지하지 않는다.c갈 5:16,17) 이 모습을 진실로 회개하자. 나의 능력으로 살 

려는 자존심이 문제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 

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갈 2:20) 십자가는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이 
태어나게 한 장소이다. (마 26:39)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가! 그렇다면 이 땅위에 사는 통안 진정으로 죽음(자신의 부인)을 좋은 친구로 삼 

자. 그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모셔다 주실 것이다.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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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n for r빼 Su빼 

UNCONQUERABLE CHURCH 
(8) ‘'And to the angel of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 says this: (9) '1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and the blasphemy by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0)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함κ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and you will have tribula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until death, and 1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1/) ‘He who has an eaζ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He who overcomes wi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 (Revelation 2:8-11) 

A:이h미ìU빼u 
In to여dayγ’s Bible passage, Jesus gives a message to the church in 

Smyrna. Smyrna was a seaport city known for its emperor 

worship. It was the center of the imperial cult of Rome. The church in 

Smyrna faced extreme cultural and political difficulties, yet it remained 

faithful to Jesus Christ. It was an invincible church because Jesus Christ 

was the center of its worsh ip, not what was popular in the world 

Jesus mentioned to this church that He was, “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has come to life"(v. 8) He wanted this church to 

remember His eternal presence and power, so that they cou ld take 

comfort in Him. He wanted them to stay faithf비， even though they were 

going through hard times. He told them, “ 1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 and the blasphemy by those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v. 9) Jesus was aware of 

their situation . As a Christian, you know that following Jesus Christ means 

you are going to face various hardships. Jesus knows exactly what is 

happening with our church. He knows all our sufferings. He knows all 

about our troubles . 1 am sure that you did not think you would have to 

face many of the tribulations you have, and that you did not think you 

could have made it through them either. We are here now because Jesus 

is with us. John 16:33 says, "These things 1 have spoken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but take 

courage; 1 have overcome the world" That is Jesus talking! Do you 

believe what He says? 

Sometimes our tribulations are physical , and other t imes psychological, 

and often times spiritua l. AII kinds of suffering come our way, but you and 

1 know that Jesus already suffered first. With Him, we have a heavenly 

future. He died, resurrected, ascended, and is coming again. He is the 

King of kings! As a church and as individual Christians, we are going to 

face trouble, but Jesus backs us up one hundred percent l (100 %) No 

matter the poverty, in Christ we are spiritually rich. Many people will insult 

you and this church , thinking w e are dumb and blind, but in God 's eyes 

we are wise and insightfu l. Even though individually we may be just 

surviving day by day with faith , we have to remember that eternal 

richness is coming soon, “ 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 He became poα， so 

that you through His poveπy might become rich"(2 Cor. 8:9) Amen 

When the Son of God, the Creator, incarnated here on ea 

have barely enough food or money to make it into tomorro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hey have eternal riches. Perhaps some here right 

now have too much food or money, in which case the Bible says , 

"Instruct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not to be conceited or 

to fi x their hope on the uncertainty of riches , but on God, who richly 

supplies us with all things to enjoy. Instruct them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works, to be generous and ready to share" (1 끼m . 6:17&18) Eternal 

riches far outweigh material wealth, and whatever material wealth God 

has chosen to give you , you must manage it wiselι like the primitive 

church , through sharing and giving. Moses considered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of Egypt. (Heb. 11 :26) How about 

you? Do you consider the tribulations of knowing Christ greater riches 

than anything this world has to offer? 

The Smyrna church was faithf비 while suffering. Jesus told them, “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so that you will be tested , and you w ill have 

t ribu lation for ten days. Be faithf미 until death, and 1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v. 1 이 Jesus did not want them to worry about future 

troubles. " If the world hates you , you know that it has hated Me before it 

hated you"(Jn. 15:18) Réal Christians will suffer. The disciples and 

apostles were martyred for Christ’s sake, "They will make you outcasts 

from the synagogue, but an hour is coming for everyone who kills you to 

think that he is offering service to God"(Jn. 16:2) Jesus asks us to be 

faithful until death, at which time He will crown us with the crown of life! 

Serving Christ brings a true reward . Please take courage in that 

knowledge. 

For the past nine years , 1 have been preaching the gospel here at 

Choong Hyun. 1 have begged and pleaded with eve미one who sits down 

in these pews, 1 have cried over you, to accept that Jesus died for yo니 He 

died for my sin. He saved my whole sou l. He, alone, makes me His 

eternal child . Without doubt, 1 truly confess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On that confession, Jesus said that He w ill build 

His church . 1 hope this church trusts Jesus. He forgave us our sins. 1 hope 

this church appreciates the cross . We must deny ourselves, take our 

crosses, and follow Him all the way by faith , not by our own effort or 

through our own knowledge and experience, but only faith . We must be 

faithful to death . Jesus is looking at our hearts. His message today gives 

us 



제924호 주민흥헌 

다음 주일 설교 

l 다음주일셀교 l 

훌훌 l복활수없는교획 

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펀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야나신 이가 가라샤대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야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청 유대언이라 하는 자들의 

훼방도 아노니 설상은 유대인이 야니요 샤단의 회라 (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나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라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샤망의 혜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8-11) 갱생판목사 

세상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교회를 결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 

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항구 도시인 서머나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극심한 고난 

에 직변했습니다. 그러나그로 인해 예수그리스도께 더욱충성하는교회가되었습 

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무적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예배의 중심에 세상의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당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8절)라고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 주님과 그 능력을 기억함으로 

써 서머나 교회가 위로를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부요한자니라자칭 유대인이라하는자들의 훼방도아노니 실 

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9절)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 

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곧 여러 가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맞서야 한다는 

것도，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 

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33은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 

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까? 

믿음으로부요한교회 

때때로 우리의 고난은 자주 육체를 통해서， 또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찾아옵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승 

천하셨고， 머지 않아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100%의 후원자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가난할 

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 우리를 향해 귀머거리 소경이라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롭 

고 지각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하루 하루의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오직 믿음으 

로 인내하며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 

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8:9) 아멘.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분이 겪은 가난이 얼 

마나 극심했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녹 9:58) 정말로 예수님은 공중의 새보다 더 가난하셨습니다. 그러 
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 

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 라 오직 너회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19. 20)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집도 가장 크거나 좋은 집은 아닐 것입니 

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요 

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나 푼돈조 

차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부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혹 여기에 있는 몇몇은 양식과 돈이 넘쳐날 것입니다. 이 

런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 

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 

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 주기 

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팀전 6:17.18) 영원한 부는 물질적인 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물질적인 부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 

리는 초대 교회와 같이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 

다. (히 11:26)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십니까? 

고난 중에도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을 옥에 던져 시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10절) 예수님은 닥쳐올 고 

난에 대해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 

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요 15:18)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 당했습니다. “사람 

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회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요 16:2)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그 때에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리스도께 충성하는 자는 참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 교회 

지난 9년 동안 저는 충현교회에서 복음만을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이 곳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 

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 

다. 주님은 나의 온 영흔을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만드십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충현교회가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 

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충현교회가 십자가에 감사동}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을따라가야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지식과경험으로가아니라오직 믿 

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능 

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찌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11절) 이것이 

야말로 참된 축복입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기회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밟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종착역은 천국 

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믿 

는 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 

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할 때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 

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 

한다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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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폐 예루살햄을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녹 

9:5D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다. 그 곳에서 당할조롱과수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가셨다. 예루λ램을 향해 7씨던 예수님은 A마리 

아와갈릴리 λ에를 지났다. 거기서 예수님은 열 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나셨다. 문퉁병자틀 

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살펴보자. 

필요함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갔다.싸 55:6) 사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변 안 되었 

다. 당시 율법에 의해서 문둥병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신 근처까지 와서 큰 소리로 부르 

짖었다. ‘폐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흘히 여기소서"(녹 17 :13)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채 

비참한삶을살고 있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자신의 문제를해결할수 있는하나님이라 

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으로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울부 

짖었다. (약 4:10) 예수님을 향한 다른 호소는 없었다. 자신이 살이왔던 환경， 어려운 삶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들의 펼요는 자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 

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흉히 여기사 응답하소서"(시 27:7) 이들의 펼요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었다. (애 3:22.23) 그들은 이 사실을 믿었다. 이처럼 열 명의 문 

퉁병자들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였다. 이들의 기도에는 의로움을 내세웠 

던 바리새인의 외식이 없었다.c녹 18:9~12)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하였을 뿐이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몽을 보이라 히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녹 17:14) 결국 이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문둥병자보다 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지 않은개 십자가를 무시하고 외식으로 가득하지 않은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서]^J에 주는 행복만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문둥병자보다 

예수님이 더 절실히 필요한 죄인들이다. (롬 3:23)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간절히 

원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c롬 6:23) 자신을 조 

종하고 있는 모든 자존심’ 을 버리자. 자신을 위한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을 따르자.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내 삶에 필요한 분도 예수님뿐이 

다. ‘나는 죄인입니다1" 진실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자. 문퉁병자 이상으로 예수님이 필 

요한자들은바로 ‘우리’이다.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도 없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의 필요를 채우셨다. 고침을 받은 이 

들의 기쁨은형용할수 없을만큼 컸다. 그러나그동안병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해야했 

기에 그들은 갑자기 바빠졌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 예수님을 정작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로 한 

제3교융위원회 

신선길 (잠로， 제3교육위원장) 

어느덧 2006년 한 해를 보내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6: 18)라는 말씀으 

로 2007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름지기 제3교육위원회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말씀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부서로는 연령대별로 40대의 장년 1부(제 1교육관 507호)， 50 
대의 장년 2부(제 1교육관 407호) ， 60대의 장년 3부(제 l교육관 307호)， 70세 이상의 소 

망부(갈힐리홀)가 있고， 특수 부서로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사랑부(복지관 지하 1 
층)， 정각지체 장애우들의 에바다부(제2교육관 1층)， 예배와 집회 시에 어린 자여들 

을 맡아서 돌보는 탁아부(선교관 1층)，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의 안내와 등 

록을 받는 새가족 등록실과 등록한 새가족들의 양육을 위한 새가족 양육부(베다니흘) 

등 9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의 각 부서 중 장년 1부부터 장년 3부까지는 각각 동일 

연령대로 모여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 요뻐서 성도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고 있으 

며， 소망부는 70세 이상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나온 신앙 및 인생의 여정들을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남은 삶을 보통 사람들처럼 살수 있었겠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은 없었다. 이같은모습을우리는주변에서 아니 나의 모습속에서 종종볼수 있다. 주 

님으로부터 필요를 채움 받은 뒤 오히려 주님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분주하게 살고 

있지 않은개주님의 축복으로포장된간증을하며 실제로는자신의 영광과공로를자랑하 

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 

까와졌느니라!' (엠 2:13) 주님의 보혈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참된 소망은 없다. 매순간 전심 

으로 보혈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c렘 29:13)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 

들 때문셰 도리어 자신의 공로와 노력을 내세우며 또 다른 우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말 

씀으로돌아가믿음의 길을걸어야한다. 예수그리스도께 영원한소망이 있음을믿자. 

감사함 비록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감사는 없었다. 

사실 그들은 긍흘을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해야 했다 (고전 6:20; 히 13:1터 

오직 주님을 횡t한 감사로 넘쳐야 했다.(골 1:12) 그러나 고칩을 받은 뒤 예수님께 감사한 사 

람은오직 한사람뿐이었다 “그중에 하나가자기의 나은것을보고큰소리로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녹 

17:15，삐 감사로 충만한 그는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받는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 

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녹 17: 1어 질병의 치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은 오직 감 

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총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참 감사가 있는가? 

십자가의은총을베푸신주님을향한감사와찬양으로충만한가?예수님께돌아왔던한사 

람이 아니라 감λ}가 λ바진 아홉 명 가운데 내가 있지 않은7t? ‘나의 믿음 약할 때 주 날 붙 

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찬 423장) 때로 주님의 은총을 잊은 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홀에 풍성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신다 (딛 3:5) 이 은총의 주님 

께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한 걸음씌 동행하자. ‘그런즉 누 

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이 되었 

도다!' (고후 5:17)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오직 예수 그 

리스도께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맘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따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찬 466장) 예수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은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걸음이 될 

것이다. 주님의 긍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가득하고 감사로 충만할 것이다.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깔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세"(찬 313장) 아멘.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눈물도， 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그 곳， 주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소망하며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현재의 삶을 새롭 

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랑부에서는 교사 한 사람이 학생 한 사람을 밀착 지도하면서 말씀을 가 

르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나 에바다부에서 모든 진행을 수화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농아들을 섬기는 모습과 탁아부에서는 교사들이 맡은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안거나 등에 업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 

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을 정성껏 맞이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등록을 받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새가족 등록실의 모습과 등록한 새가족들을 십자가의 복음으 

로 철저하게 양육하고， 지도하며， 심방하는 헌신적인 새가족 양육부의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그리스도 요때l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3교육위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는 제각 

기 특수한 부서로 생각되기 쉽지만 이 다양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 

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백성으로 

다 같은 소망 요뻐l서 하나되길 기도할 뿐입니다.(요 17: 21,22) 2007년 새해를 맞이하 

면서 교회는 ‘자신을 부인하자， 십자가를 따르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자， 주님의 교 

회를 세우자’ 라는 구호를 큰 소리로 제창했습니다. 제3교육위원회에 속한 모든 부서 

가 몸 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니이다"(마 16: 1 6 )라는 고백과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서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깨어 

지고， 각자 가진 여러 모양의 죄가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주 

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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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에는 좁은 국토 

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 

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묘지 

부족의 문제입니다. 매년 여의도 

만한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례의 문화 

는 납골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편 

화되고 있습니다. 더러는 납골에 

대해서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이 계시는데 ， 결 

론부터 말하자면 문제가 전혀 없 

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독교 

장례 문화 세미나’ 에서도 납골이 

성경적 신학적으로도 전혀 문제 

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 

쭈만흥헌 

납골당 안내 l 의를션교무 

납골~ 건혹을 뷰ôHÃf JI도 합ÃI다I 

2007년 1월 14일@ 

는 납골 방식은 총 6가지입니다. 

@건축물 내의 벽체에 납골함을 

보관하는 방식(자연 환기 활용) 

@벽체를 특수하게 디자인하여 

외부에 노출하되 자연스러운、 조 

경으로 처리하는 방식 @담장과 

같이 하여 외부의 납골 보관함에 

저장하는 방식 @바닥에 설치하 

는 방식 @연못 내부로 흘러가게 

하는 방식 @산골하는 방식(뿌리 

는 방식) 등입니다. 납골 방식에 

관한 사진을 나사렛홀 앞 벽면에 

게시하였으니 직접 확인하여 보 

시기 바랍니다. 

실 매장(理홉)을 하든 화장(火藝)을 하든 우리의 육신은 결국 없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오직 영흔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 

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9) 그러므로 화장을 통한 납골에 대해 필요 이상 

의 조바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록 매장이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복음적인 부활 신앙관을 확립하 

기 위해서라도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납골당 건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화장 시설을 

혐오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 법규도 강화 

되어서 지금 당장은 화장 시설 설치 및 납골당 건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 

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납골당 건축을 통해서 복음에 충실한 기독교 장례 문화 

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틀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예수께 

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 11: 25.26) 

교회는 성도들의 묘지인 충현동산(경기도 광주 소재， 매장식) 이외에 납 

골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려 동분서주하 

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유럽의 납골당을 방문하여 가장 합당한 납골당 

건축에 대한 방향을 연구하였습니다. 총 3개국 5개 시설을 방문하고 옹 일 

문들은 현지 납골 시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가지고 와서 현재 납 

골당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 

훌의톨로왼 봐료선교부 

(행정위원회) 

의료 선교부는 현직 의사， 약사， 간호사들로 구성된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의료 선교부(제1교육관 208호， 

오후 1시~4시 30분， 내선 344)에 속한 30여 명의 봉사자들은 의료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의료 선교부를 통해서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어도 어려운 형편 때문에 

약국이나 병원에 가기 주저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곳에서 단 · 장기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은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에 의료 

선교부의 사역은 국내에서도 가능한 세계 선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중직자들이 감기라든지 가벼운 질병 치료를 받으려고 이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발생한 응급상황이라면 의료 선교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외의 감기 두통 가벼운 진료상담 및 치료를 위해 

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선교부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 오직 복음을 전케 

“지금까지 십자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1" 정현민 옥시 

1 997년 9월， 충현교회에 부임하신 정현민 복사님께서 보혈로 거듭 

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입지를 효t해 떠나십니다. 지난 10 

여 년간 목사님은 교구， 부서， 각 위원회 그리고 최근 선교위원회에 

서의 사역까지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그 

래서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있지만 한편으로 새롭게 사역학F싫 교회에 

뿌려질 예수의 복음을 기대하기에 오히려 소망으로 -?}득합니다. 원 

동교회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담임목사로 가시는 정현민 목사님의 

사역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충만하도록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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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우리 팀이 1차 영성 심사에서 탈락 

할 때만 해도 선교를 목 가야만 한다는 

강한 결의가 팀원들 사이에 자리 잡지 

못했었다. 팀원들의 마음은 흩어져 있 

었고 거쳐 가야 할 여러 가지 절차들에 

쫓겨 삐걱거리고만 있었다. 그때까지 

팀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주님께선 우리가 그러 

의 목소리에 집중했기에 생겼던 불협화음이 걷히고 이제 오직 선교를 향한， 아버지께 

서 찾고 계신 선교지의 영흔들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 날의 기도원의 찬 밤 공기와 우리의 마음 속뿐만 아니라 우리 요k거l 살아 계시는 예 

수님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은은히 울려퍼졌으리라 확신한다. 

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팀 모임이 계속 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 

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어 주셨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특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선교지에 나아갈 준비된 자녀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셨다.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던 기도원에서 

의 밤이 생각난다. 차갑게 내리는 비도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식힐 수는 없었다. 각자 

나의 참 기쁨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서 지우고 나면 

내게 남는 것이 무얼까 생각해 보았다. 그저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죽는 것도 그리 

스도 안에서 유익하다 했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빈 껍데기 인생으로 사느니 

내게 맡겨진 그 어둠의 땅에서 목숨 다하여 복음을 전할 것이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 

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21: 31) 부족하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 

으로 마병을 준비해왔다. 보내시는 것도， 이끄시는 것도 오직 주님이시니 모두 주께 맡 

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죄인을 통애 세우설 주님의 교회 

매해 신년 예배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한 해 동안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공} 되곤 합니다. 그 

러기에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드렸던 2007년 신년 감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귀한 음 

성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 

스러운 순엔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댐게 물으신 것처럼， 바로 저에게도 묻 

고 계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짧은 질문 속에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 

지?’ 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쩨 

심을 고백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지난 한 해， 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굳어 있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 

고 십자가도 꺼려 했던 모습이 제 모습임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2007년을 회개하며 시작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 

갈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늘 깨어지고， 늘 부서지며， 늘 넘어지는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죄의 본성으 

로 가득한 죄인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저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 한 해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 

도만을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X까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과，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익k속 

을 붙들고 복음에 순종해서 참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으초 01 느부 
l듀 o. I!. 2. 

김수인(집사， 정년 1부) 

처음엔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흘리는 목사님만의 개인적인 눈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안타까워하시며 흘리는 눈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 우리의 영혼이 그렇 
게 소중하십니까?’ 드디어 주님은 저로 하여금 보혈을 보게 하셨습니다 매예배 시마다 흘리시는 목 

사님의 눈물에 담겨 있는 은총의 십자가， 그 은혜의 역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 

이 진짜입니다! 회개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1 는 외침을 들었건만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기 일쑤였던 

‘그 말’ 이 이제 더 이상 .그 말’ 이 아닌 ‘주님의 음성’ 이 되어 나의 심령에 사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에 메마른 광야 같은 내 눈 

에도 은총의 샘물이 뜨겁게 솟아났습니다. 찬송의 가사 한 마디 한 말씀이 나의 영흔을 깨워 영원의 

기쁨으로 저를 인도하었습니다， 

저 위험한 곳 이를 때에 숨져 주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저 거룩한 새 예루살램 

성에서 “할렐루야! 할럴루야! 할럴루야1 할럴루야1" 십자기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 

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시죠씨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아 

름다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예 

배를 드리는 날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용서가 있기에 은총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며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로 하여금 은총 

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묘L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 한 켠에 

서 솟아오르는 ‘내 정성， 내 공로， 내 지존심 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칠수록 더욱 은총의 십자가를 붙 

들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직 은총이기에 ! 아무 쓸 데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나의 부정하고 더럽 
고 냄새나는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럴루야 아벤 ! 

김동휘 (집사. 9교구) 

김민재 (대학부 3팀 ) 

11포를 똥한 11적으l 역사 

지난 달 형부가 수술을 하셨다 훼장 옆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 

이었다. 5년 전 춰l장 수술을 했는데 그 옆에 혹이 다시 자라서 순두 

부 같이 연익받 훼장을 쉴 새 없이 건드렸다. 형부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칼로 찌르는 아픔이라는데 나는 매일 독 

수리에게 심장을 찢기는 남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십자 

가에 달리어 못 박히시고 가시에 찔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생각 

했다. 우여콕절 끝에 십여 시간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수술은 성공 

적이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형부가 깨어나질 않았 

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비롯해 코와 입 그리고 팔로 영양제와 

수많은 약과 몰핀이 들어가고 있었다.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보통 사료딸이라면 이미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을 텐데 형부는 숨조차 쉬질 못했다. 혼수 상태였다 어떠한 

처치도 쉽지 않은 상홀h이었다. 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 

이었다. ‘주님 ! 살려주세요!’ 또 피 같은 시간이 나흘이나 흘렀다. 

깨어나서 나와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체힘을 하게 되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부를 위해 기도하던 중 이었다. 누군가 내 숨통을 

막고 무언가의 힘이 온 몸을 감썼다. 내 목을 누르는 그 어떤 힘을 

손으로 밀쳐내면서 간신히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기도 하면서 사투 

를 벌였다. 나도 알 수 없었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 

도하는 내 목을 누군가가 틀어 쥐고는 놓질 않아 숨을 쉴 수 없었 

다. 마치 차 안은 악한 영과의 치열한 전쟁터 같았다， 계속해서 ‘예 

수님의 이름’ 을 부르며 싸우기를 10여 분. 그러자 더 이상 내 목은 

짓눌리지 않았고， 더 이상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다. 숨을 쉬게 된 

것이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다음 날 새벽， 언니의 연투띨 받았다. ‘형부가 스스로 숨을 쉰다 

는 것이다.’ 아마도 형부가 숨을 쉬게 된 시간은 내가 차 요뻐서 무 
언가와 영적인 싸움을 했을 그 무렵인 것 같다. 정말 절묘한 타이 

밍이었다. 그 위험한 순간의 혈투가 형부의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 

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지 나는 모 

른다. 그저 주님께서 형부에게 삶을 조금 더 연장해 주셨다는 확신 

이 들 뿐이다. 

지난 해 12월， 마지막 날. 형부는 호흘기를 떼었고 말도 조금씩 

하신다. 그 많은 의료 장비를 모두 치워도 좋을 만큼 호전되셨다. 

몸을 뒤척이기도 하고 발을 까닥거리며 움직이신다. 목에 구멍을 

뚫어서 말을 해도 아직은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 의사 소통도 가 

능하다， 이 모든 일은 누가 보아도 기적이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간절한 기도와 주님의 은총이 있었다. 의사는 이제 일 주일 정도 

지나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좋단다， 수술 전 나는 울 

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난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이 흐른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 성령의 역 

사하심에 ! 가슴 가득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김연식(집사， 1 8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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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단끼! 선교까 시작되었다. 지난 2006년 1 2월에 있었 

던 지11자 CMTC 훈련을 시작으로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음 전마 

끼! 우!만 발걸음이 구제와되고 있다. 이께 1월 15일 ， 선교지를 g빼 

줄발ót는 팀들이 꺼H 팀이나 된다 그 증 가장 막내객인 중등 2부의 

2개 선교팀의 일부 팀원틀을 만났다 그들과의 만남븐 정말 놀라웠 

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1 " 

서교 EI에 지걷l하 하IIH드으 보01서? , 022 -L ’ 

교사이지만 오ól려 악생틀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만 막생은 부모님이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까'1 우 1 0"서 부모니으 서드하고 서교르 즈비하느 모스으 보여주어 
'-0 근 근 ï ' -L 2L " L- 1:;j 2 ' - " 

콘 은예를 받았지요 . (iJ효/동 교IIt) 

막썽들과 암께 ' 1도아고 말씀음 나누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븐쩨 

르 ~~ót고 이스니다 트ól 처 버째 여서 시시에서 Ef2빠 꺼이 오이 
。 o , - M t:f ' " -, , ^ L " 00 0 ' " I 2 -, L ^ 

려 저의 팀음 더욱 늦빠지꺼| 아고 영적으로 아나 되끼| 만들었습니다. 

하.IIH으로서 서교르 11/\1하며서? , 0-- , L-2 2CJ 

r죠/영및교 .... f) 

저으에느 지구 [대무에 서교르 거시OH이요 그러데 흔려으 바。 ’ E 口 샤 L ι L2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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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주님은 저로 6때급 '1도óP11 하섰죠. 물론 선교를 준비마는 작년에 선교지에서 만난 만 아주머니까 '1먹나요 . 그분떼 전도 

것이 많이 임들지만 더욱 많븐 '1도를 O씨! 도|있어요 . (조아온 j 지의 여!수님 ， 십자까를 보여주었을 때 그분은 눈물을 흘리섰이요 . 

작년에 선교지에서 경임했던 은혀!까 겠어요 . 섣저반 훈련 때문에 또， 부활의 그림을 보자 '1뻐하섰어요 이번 선교에도 예수님 ， 십자 

여러 모로 힘들지만 더욱 기도ót'11 됩니다. (액수메 가， 부활을 전마겠습니다. (.조아은) 

저음에는 여러 까지 이유로 선교밀 생각을 하지 않있뻐요 . 그런 SK션 ól 십 ^t't9. 1 복응이죠 . (i/ rJf.g) 
데 여|수니으 제까 서교르 껴시아도로 아서어요 지그으 미g도 샌 ’ 디 L 큰 口 ~ ' M ,- . ' OL C 口 U 

'1고 정말로 종마요 (강rJf은l 

친한 친구와 암매! 선교를 까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중1뻐| 못 까 

게 되었어요 . 친한 친구가 없이서 임들있는데 저를 위애서 '1도애 

주시느 부틀의 '1도의 ~ [[H무이지 지그으 。!득지마 재미까 ? I어 ’ 2 ' ,- , 0 " L L ' DL 02 ' L "" M 

요 . (박신규j 

한셋으로서 어야 악 이이 ?I'I 때묘에 서교르 껴시아느 꺼이 마 ’ 0 - - 2 2 ' ~‘ L " L-220 ' L A 

낭 쉽지만은 않있에요 . 그러나 주님븐 저에게 은혜를 주섰고 ， 지금 

은 복음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1뻐요 (~I준익/) 

tf교흘 준비ðf면서? 

만이 01드니다 그래도 시' 1하"11 ~려으 바으 때마다 0 1이 새껴 l O 1 0 t::f • ,. - ,, -- L r -, 11 ~ L2 C2 l' r - . 0 。

요 . 예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 (JfrJf은) 

주님께서 마시는 일이니마 그렇게 힘들지만븐 많아요 . 주님이 하 

시 니까요 (~I춘익/J 

작년 1자 CMTC 훈련 때는 다음 날이 악셈틀의 '1맙 시엉이 있 

어서 객정음 많이 했는데 ， 학생들이 오ól려 끝까지 훈련에 E때ót는 

모습응 보고 정말 대건스러웠습니다. 훈련 후에 더욱 열심이 시염 

공부를 애서 그런지 악생들의 성적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6때서 

특ó l 암사했죠 . βl영gl 교 .... f) 

인이를 외우는 것이 임들이요 . 그러나 선생닝께서 검뮤터를 이용 

óto1 매이 보스하고 고부하 수 이도로 프로그래으 마드이 주셔서 지 
'2 ' 샤 ~ ---- 0 2 L 2 ' T 

금은 재미있꺼! 떤지 언어를 21우고 있어요 . (조아은j 

악생이라는 특수만 상왕 때문에 영일에 선교를 준비아는 껏이 g1 
듭니다. 그래도 토요임 ， 주임어1 집중O때 선교를 준비아고 있는데 

악생들이 잘 따라주어서 ' 1뽑니다. (밑의동 교 .... f) 

ff교지에서 전애야 할 갯은? 

만나는 사람들에꺼| 전도지를 꼭 주겠습니다. 끝마지 따라가서 
(박진규j 

에수닝을 전óf겠습니다. 예수님께서 Ót신 임을 꼭 전Of겠습니다. 
(~I준~，') 

11도 제목과 나누고 gI븐 은얘Pf 5!.，'다면? 

나를 버릴 수 있도록!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증하고 싶습 

니다. 성도넘틀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저효|들을 위애서 끼도를 많이 

0" 주세요 (한준익/J 

끈마지 마으이 흐드리지 ?.f도로 제 미으으 불드이 주세요 . 
E ' 0 L 2 lO- ..., " C 。큰 손 E ’ 

(믹씬문) 

자기를 부인마고 자끼| 십I끼f를 지는 복응의 증민이 되게 애 주 

세요 . (앙rJf은) 

너무 부족안 것이 많습니다. 저의 부족음 완전 ól 재우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박수~I) 

스데반 집사저럼 이떤 잉든 임이 있어도 떤지의 영혼들에게 복음 

을 전아고 싶습니다. (.조rJI은j 

이번이 네 번째 선교입니다. 매번 주님은 저어1개1 특별안 은종의 

만남을 이락아섰습니다， 이번에도 성렁의 인도마심에 순종O때 주 

님이 ~ól 이끄시는 특별안 만남을 '1대합니다. 딩때동 교씨 

저~I 팀은 아직 많븐 훈련이 g!요앙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까만을 

붙들며 마나 되어 복음응 전할 수 있도록 '1도애 주세요 . 예수닝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조l엉gl 교 .... ,) 

중등 2부 학생들의 나이는 이제 껴우 1 5세! 사실 ， 14세로 보아야 

맞툴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고백하는 믿음과 선교에 대만 마음은 

인터뷰 내내 떤집자의 마음을 부끄럽게 ót였다 무잇보다도 이틀이 

고백하는 신앙이 단순이 자신의 셈l뻐|서 우러난 말이 아니라 성정 

께서 주신 확신이었끼에 2007년의 선교에서도 웅성안 엽매까 기대 

된다 아니 반드시 뭉성아도록 더욱 끼도애Or겠다.2007년 ， 모든 

성도들도 선교의 방관자까 아노| ‘까는 선교사’ 또는 ‘보내는 선교사’ 

로서의 사영을 E때야 할 껏이다. 

(면집국) 

멸g띨 $빨 도구로 찢어진 2007던 청 복음의 증민들- 와전부 3팀 
\?새가족을왼영암니다 o 

• 성령의 도구로만 샤용되도록 매순간 성령님만 의지야겠습니다 . (윤보경 성도 ) 

• 자신을 부인이고 모두가 빠 되어 절저만 준비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야겠습니다 -

(신교선 성도 ) 

• 7 1쁨과 감사로 맡겨 주신 샤명을 감딩짜고 돌아오겠습니다 . (김명설 성도 ) 

• 야나님의 돗어|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선교를 아겠습니다， (김연정 권잘) 

• 역|수님께서 함께 애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Ó I 복음만 전이겠습니다 . (조인의 집샤) 

• 역|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야기 위애 순종야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가억아고 저어|계 맡겨 주신 선교의 사명도 어|수님 

의 순증아심을 본븐에 자신을 부인야고 을띔이| 순종이어 복음만 전야겠습니다 . (김성탁 집사 ) 

• 성령님의 동앵아심을 굳게 믿고 두려용 없이 담대이 맡겨 주신 사명을 성실이 수뱅아겠습니다 (최금중 집사 ) 
•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알 수 있는 선교가 되도록 야겠습니다 (이수자 권사 ) 

• 모든 먼에서 야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저의들을 2007년도 복음 전아는 첫 팀으로 세워 주셨습니 

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A맴 감당키 위애 영원만 죽음을 $빼 가는 불뾰f 영혼들어|계 에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달력 

갑니다 .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가를 부인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성명님의 인도야심만 

을 믿고 담대ÓI 복음만 증겨야고 돌아오겠습니다 (김대웅 안수집사， 팀장) 

이번 주에 졸블에't는 신교팀 l 

기 간 팀 'EI~ 기 간 E口| 팀장 

1 월 15일(월) - 1 월 20일(토) 중등 2부 1 팀 저。차。「〈- 1 월 15일(월) - 1 월 23일(화) 외선부 3팀 김대웅 

1 월 15일(월) - 1 월 20일(토) 중등 2부 2팀 정진곤 1 월 15일(월) - 1 월 23일(화) 외선부 4팀 오순도 

1 월 1 5일(월) - 1 월 23일(화) 대학부 3팀 한현석 1 월 1 6일(화) - 1 월 24일(수) 탁아부 1 팀 정원근 

1 월 1 5일(월) - 1 월 23일(화) 외선부 2텀 이영환 

번호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9 김태우 19 대학부 이태우(21 68 유영신 1 징년 1부 최규태( 1 1 

40 조정만 19 중등3부 한흥연(17 1 69 신선혜 1 대학부 최규태 ( 11 
41 정이연 19 고등부 깅순희 (1 41 70 권민욱 19 대학부 오귀봉(41 

42 임현식 7 고등부 임후근(71 71 유범증 19 대학부 권지현 ( 1 31 

43 장문선 19 대학부 한만교(181 72 표기숙 1 장년 1부 

44 입주연 19 대학부 최영득(181 73 조세희 1 중등3부 

45 김영성 19 정년 1부 박성명 (1 11 74 조이라 1 장년 1부 

46 나은지 19 정년1부 최상기(181 75 에리카 19 외선부 강영기(51 

47 나진효 19 칭년2부 최싱기 ( 1 81 76 낭칠일 14 에바다 박인기(11 

48 김대학 5 징년 1부 현슬기 ( 1 61 77 정옹옥 14 에바다 박인기(11 

49 채영식 19 청년 1부 이채형(21 78 징승요 19 대학부 황성실(191 

50 조수현 19 고등부 안민영(41 79 이싱영 19 청년1부 오나현(11 

51 이굉현 1 정년2부 이순기(61 80 박범진 19 대학부 조용민(1 1 1 

52 김희숙 1 소망부 이순기(61 81 염소완나릿 19 외선부 김영주(61 

53 김준영 3 잠년1부 82 접렁 19 외선부 정수일(61 
54 김덕수 19 정년2부 김두순(61 83 사이나 19 외선부 백인숙( 1 1 

55 최성복 18 장년 1부 안세현(21 84 오츠자야 19 외선부 백인숙( 1 1 

56 신상희 18 정년2부 안세현(21 85 톨가 19 외선부 김슴님(91 

57 이창회 3 장년2부 김영희(31 86 이기 19 외선부 김순남(91 

58 최영열 13 소앙부 최칭하(131 87 자가 19 외선부 김순남(91 

59 김태순 13 소망부 최칭하(1 31 88 봉드바타르19 외선부 김닉홍( 1 31 

60 주산옥 4 소앙부 89 비뜨라 1.9 외신부 박재임( 1 01 

61 이성복 4 소앙부 90 오성일 19 청년 1부 

62 국인경 3 장년 1부 91 진용현 19 정년 1부 박지영( 1 1 

63 박준구 19 대학부 92 김태홀 1 정년2부 우병희 ( 1 1 

64 한소지 18 장년3부 이학자( 1 81 93 손영광 19 정년 1부 김광미(91 

65 전증희 12 대학부 오화지( 1 41 94 이미애 19 대학부 김보성 ( 1 1 

66 박증인 19 대학부 이주영( 1 71 95 이선영 19 대학부 문윤미 (71 

67 신영수 1 장년 1부 최규태(11 

* 중얻교회의 얀기측O{ f/J{률 원ôfA{는 운은 온당203.호새기즉 등록실로 오).{기 바랍니다.* 



저1 924호 주민흥헌 

교획소석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까 16:1에 

를세워나가는데 자기를부인하고자기 십자 

가를지게하소서. 

딩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써 십자가복음의 통로로만사용송}여 주시 

고， 영육간의 강컨함을주소서. 

Iill 20071년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 

나님의 뭇 가운데서 진행되며， 선교에 방 

관자가없게 하소서. 

태 1 . 1.1전돼매월둘째주수요일과토요일에 

실시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 

들이주께로돌아올수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모든위원회에속한기관들이 오직 예수그리 

스도를전하는일에해+되게하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그리 

스도를깨달아믿음안에서 살게 히소서 

0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 

영되게하소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 
자가의 은혜로 관리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지도의창 훌훨 충현 
·종력교회주변전도 
일 시 . 여전도회 이번 주 수요일( 1 7일)， 1부 예배 후 

남전도회 이번 주 토요일(20일[ 오후 2시 
장 소 : 여전도회 각 교구 구역장 영성훈련 

남전도회 1지구(1 ， 2 ， 3 ， 4교구)-301호 
3지구(10.1 1. 12.13. 1 4교구)-401호 

별세 

2지구(5， 6，7 ，8，9교구)-307호 
4지구(15， 16， 17， 1 8교구)-407호 

·단기선교팀장문련 
일 시 : 1월 17일(수)， 1월 24일(수) 수요 2부 예배 후 
대 상 2007년도 딘기선교팀 팀장， 인수집사 전원 

+2007년도전반기 장악생 논술및 면접 안내 
일 시 : 1 월 19일(금) 09:30 장 소 : 저11교육관 301호 
대 상 : 대학생 대학원샘 징학생 신정자 

·권사회진앙연습 
일 시 : 1월 10일(수)~3월 30일(금)， 매주 수요 1부 예배 후 
대 상 : 권사 전원 장 소 갈랄리홀 

• 전도위원회 회계감사실시 
전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 2007년 1월 7일(주일H월 28일(주일) 
대상 기간 : 2006년 7월~12월 감사 장소 전도위원회(교육관 403호) 
준비 서류 시신표 1부(2006년 1월~12월)，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예금통장 

.수화교실개강 
일 시 1월 28일(주일)~5월 13일(주일)， 매주 오후 3시~4시 20분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장 소 - 본당 112호 

1 박호용 안수집사， 전손순 권사 
(경기도 용인시 기홍구 상하동 
296 대우아파트 103동 1103호， 
11교구) ~031-284-7632 

주소변경 

훌언어린이짐교사모집 

1. 모집부문 어린이집 정교사 및 보조교사 

2. 자 격 세례교인 이상1 
정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관련학과 전공자 
의 강남구 역삼동 665-1 
충현어린이집 'lI'554-7054 

과회회월(억l빼칙) 모짐 2007년 쩌12차 CMTC 훈련(2) 
(교육과정 :2주간 

3. 문 

경비직 

세례교인 65세 이하 

자일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딩회장 추진서(티교인) 

강닝구 역심동 665-1 
사무국 g 댔-tøl얘내선 뼈 

1.모집부문 

2. 자 격 

3.~1 훌서류 

4. 서류제출지 

장소 :감I리흩) 

1월 14일(오늘)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2006년도 선교 사례 및 개선 사항 

지13강 

저14강 

시 간 

18:10-18:40 

18:40-19:10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15 (월 ) I 16 (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진학래 | 최성규/이보신 
2 1 (주일 ) 

황진섭 /이옥주 

2o (토) 

김준희/홍순애 

19 (금) 

유성택/강만수 

18 (목) 

이경준/박우현 

17 (수) 

이재영/김을필 

톨필룰굉눈훌l 
예배담당 안내 (1/17-1/21) 

날짜 여|배 서g ‘ :ii! 사회 기도 :B• q C그t 

1/ 17 수요 l 참 신자의 삶 (히 10:19-25) 김성관 목사 양재웅 김은희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호산나 찬양대) 

1/ 17 수요 II 스데반의 순교 (행 7:54-6이 강명구 목사 이용진 이근덕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실로암 찬양대) 

1/19 금요집회 김성관목사 김준희 첼로 이화영 / 소프라노 이은혜 / 예루살렘 창양대 

1/21 주일 I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김철규 목사 강명구 염복섭 〈여빼 전찬양〉 

1/21 주일 II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 이희식 목사 임현덕 펴!숭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외 / 플룻 6중주(노은영 외) 

1/21 주일 m 정복할수 없는교회 (계 2:8-11) 김성관목사 여국근 강철형 지금까지 지내온 것 외 / 첼로 이정 림(할렐루야 오케갚라) 

1/21 주일 W 정복할 수 없는 교회 (계 2:8-11) 고광환 목사 정충신 최지윤 내 영혼의 그유히 깊은데서 외 / 소프라노 전덕란(아엔 찬양대 솔로이똥) 

1/21 주일 V 정복할수 없는교회 (계 2:8-11) 김성관목사 양재웅 유상태 주 하나님 지으선 모든 세계 외 / 벤엘 혼성중창단(지도 강한냐) 

1/21 주일찬양 내 마음이 원하는 바 (롬 10 ’ 1-13) 안치원 목사 하종철 장길남 엠엘 혼성중창단 / 가브라엘 찬양대 

[ 섬·기·는·분· 톨 l 

안창덕 
11교구 

장훈 
3교구 

안치원 
10.교구 

이재 영 
중등3부 

유재진 
펀집국 

양태선 
중등1부 

최성득 

류병희 여국근 
1교구 신교위원회 

고광환 김익환 
18교구 ‘ Z교구 

최종철 하종철 
13교구 5교구 

이성진 최성규 
15교구 12교구 

윤수일 황진섭 
9교구 14교구 

김철규 이용진 
칭년1부 칭년2부 

탁정헌 김완수 
고등부 4교구 

박인기 
어H따부 

정진호 
19교구 

이회식 
6교구 

양재웅 
펀집국 

김준회 
8교구 

전성원 
중등2부 

유현철 
i드닙 
~oT 

김성 관 

· 부목사 
정현민 

나광영 
17교구 

임현덕 
7교구 

정충신 
16교구 

이경준 
외신부 

강명구 
유년부 

유성택 
소년부 

• 우|임목사 

이 훈 남선우 
여배위원징 에H메부집 

차신득 김광남 
신교위원장 쩨징위원징 

전홍렬 이정우 
교구위원징 봉사위원 

김환기 원웅철 
기획위원장 기획위원 

김구형 최윤덕 
고등부장 얘배위원 

정태두 박홍규 
신교위원 김사위원징 

김영달 이실호 
2교구징 기도원관리부장 

정청길 신상수 
13교구징 14교구징 

이달옥 장철환 
영이부정 중등3부싱 

정선현 안석현 
따교육위원징 3교구집 

엄창식 김응철 
맴뉴얼전g때정 찌징위원 

장숭규 전은배 
9교구징 중등1부g 

최치~용 신선길 
예배위원 예3교얽{원징 

신광철 정창수 
4교구징 뚫2부정 

양기수 김태식 
5교구정 15.교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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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111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1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 

링카어， 중국어1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로동시통역팅니다 

Simuttaneous 1 rans때ions in 매 sh, ch 뼈e， J뼈anese 

and Sign 때9때ge are available a1 the Eleven 0" clock 
Wo때ip Ser.-ioe, and 없 때때n， Chinese, Mc때때 
Rus잉an. Hir떼i and Indαg때1 are 허soavai잉ble at the 
0ne0'’ cαk Worship ser이ce 

6교구 가락우성구역) / 8일 별 
세 ， 10일장려l 

8 김채순 타교권사(우영희 집사의 
모친， 박문선 집사의 장모， 1 7교 
구 이매2구역) / 10일 별세 ， 12 
일장례 

9 천은송 집사(박찬서 안수집사의 
부인， 박건진 · 박건재 성도의 
모친 ， 11교구 청파구역) / 10일 
별세 ， 12일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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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오전 10:00 본당 앞출발 

금요집회후본당앞출발 

기도원집회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Il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 :00 
본당 주 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 :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보」 단 u 

V 
오후 3:00 

보」 다 u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후 5 :00 본당 
수요예배 l 오전 11:00 Il 저녁 7: 00 보L 단 u 

금요집회 저녁 7:00 보」 다 U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보」 단 u 

이옥주 
5교구 

최문실 
7교구 

류진희 
대학부 

이복순B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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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감독 장임구 

• 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 전임독창자 김소연 • 전임연주자 장연희 
· 선교사 송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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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윤인숙 한영준 
10교구 소밍부 

김말자 안태순 
6교구 18교구 

전은희 김정자 
16교구 17교구 

한성임 입태주 
정년2부 4교구 

강호숙 전영회 
1교구 고등부 

구 분 시 간 장 :t 
청년 2 부 오후 12: 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후 12: 15 갈릴 라 흘 

사 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 

저1] 2교육관 1충 
오후 1 :00(성인) 

탁 아 부 
(주) 오전 8 30-오후 4: 10 

선교관 1충 
(금)저녁 6짜저녁 9애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 다 니 흘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흘 

구 분 시 간 장 :t 

영 아 부 
I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11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 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둥 l 부 오전 9: 00 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τ;x τ %3 .!f- 오전 9:00 교육관 50 1호 

고 퉁부 오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 학부 (토)오후 2: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 30 제2교육관 4충 


